
경찰행정학개론
MT 대체과제(2025-1학기)

※ 아래 글을 읽고, 질문에 설명하세요.

위급상황에서 출동 경찰의 긴급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112기본법이 66년 만에 제정된
다. 경찰청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2023년 12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2기본법은 사건 현장에서 출동 경찰의 권한을 명확히 명시했다. 112는 1957년 도
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돼 출동 경찰
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제약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112기본법에는 ‘긴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했다.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
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긴급조치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만 제한됐다. 또 천재·사변 등 위험
한 사태 등 특정 목적을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긴급출입이 가능했다. 긴급출
입에 대한 좁은 해석 탓에 시민을 구출할 적기를 놓치는 일도 생겼다. 지난 2014년 
한 여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친구 집을 두 
차례 찾아갔으나 인기척이 없어 진입하지 못했다. ‘위해가 임박한 때’로 보기 어려웠
기 때문이다. 실종 여성은 결국 다음 날 남자친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난명령권’도 새롭게 규정됐다. 출동 경찰이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
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때 출동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넣었다. 기존에는 천재를 포함한 위험한 사태에 한해 
피난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제재 규정이 없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밀집 사고 
시 경찰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 외 4000건의 거짓·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현행법상 거짓·장난신고는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의 '거짓신고'를 통해 처벌해왔으나 두 규정 사이의 형
량의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생긴 
것이다.



1. 경찰관의 긴급조치란 어떤 의미인가? 구체적인 사례 1가지를 제시하시오. 

2. 긴급피난권이란 무엇인가?  이는 경찰활동의 임무에서 위험 방지 차원이라고 여겨
지는데, 경찰의 이런 권리는 112기본법에서 과거에 비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그
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인가? 

3. 경찰의 임무에서 ‘긴급조치’가 112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
인지 설명하시오.

■ 제출기한 : 2025년 03월 26일(월요일) 18:30까지 
■ 제출방식 : 홈페이지 폴더(폴더명 “MT대체과제”). 이름과 학번 그리고 MT대체과

물 (보고서 상단에 반드시 “이름-학번-MT대체과제” 명기)
■ 작성분량 : 전체 A4 – 1매 이내 (글자 크기 11 포인트)


